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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의 인구 감소세가 9년째 이어지

고 있는 가운데 출생아 수도 여전히 두

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지방 소멸

우려가심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.

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30년

뒤광주지역사망자수는출생아의 3배

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보다

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

요구되고있다.

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역

내4천905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사회조

사결과,2023년주민등록인구는 141만9천

237명으로전년대비1만1천813명줄었다.

전국총인구수가전년보다 0.1%증가

한반면,광주시는0.7%감소했다.광주는

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감

소율이높았다.실제타지역인구증감률

은▲서울-0.3%▲대구+0.6%▲인천+1

.3%▲대전-0.1%▲세종+0.9%등이다.

광주지역2022년인구(143만1천50명)가

전년 대비 1만561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

더라도감소폭이갈수록커지고있다.

연도별광주인구현황(주민등록인구

기준)은 2015년 147만2천여명(-0.2%), 201

6년 146만9천여명(-0.1%),2017년 146만4천

여명(-0.3%), 2018년 145만9천여명(-0.2

%), 2019년 145만6천여명(-0.1%), 2020년 1

45만명(-0.6%), 2021년 144만2천여명(-0.6

%), 2022년 143만1천여명(-0.6%)으로2020

년부터급감세가뚜렷하다.

광주지역 인구 감소는 저출산·고령

화심화와함께타지역인구유출등이

주요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.

출생아수의경우두자릿수감소율을

기록하며감소세가가팔라지고있다.

2023년 출생아 수는 6천172명으로 전

년보다 17.1%(1천274명)나줄었다.

최근5년간출생아수는2018년 9천10

5명, 2019년 8천364명, 2020년 7천318명, 2

021년 7천956명, 2022년 7천446명 등으로

2021년 638명(8%) 증가를 제외하면 꾸

준히감소하고있다.

반면, 2023년 사망자 수는 8천866명으

로 출생아 수보다 2천694명 많았다. 2020

년 출생 7천318명·사망 7천785명, 2021년

출생 7천956명·사망 7천981명, 2022년 출

생 7천446명·사망 9천350명 등 사망자

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‘인구 데드

크로스’현상은4년째이어지고있다.

이에따라인구1천명당조출생률(1년

간출생아수를총인구로나눈수치)은전

년 대비 0.9% 감소했으며 자연증가율은

조사망률이 조출생률보다 높은 1.9명을

기록했다.▶2면에계속 /변은진기자

출생아감소율두자릿수븮인구절벽븯…지방소멸우려심화
●2024년사회지표·통계로본광주시인구추이

총인구수1만2천여명급감…2015년부터지속감소세

출생아17.1%‘뚝’…사망자수4년째출생아수앞질러

65세이상16.5%…1인가구36.5%전국평균보다높아

한파동반한폭설 광주와전남지역에대설특보가발효되면서많은눈이내린7일오전광주동구필문대로에서시민들이발길을재촉하고있다.기상청은오는9일까지광주·전남에최고20㎝의눈이내릴것으로보고있다. /김애리기자

광주·전남지역에최대 7㎝이상의많

은 눈이 내리면서 낙상과 교통사고 등

피해가속출했다. ▶관련기사6면

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눈이

내리기 시작한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

광주·전남주요지점최심적설량은영

광 7.1㎝,함평 6.3㎝, 영암 6.2㎝,장흥 6.1

㎝,무안 5.9㎝,장성 5.4㎝,광주5.2㎝,화

순5㎝를기록했다.

대설의 여파로 전남소방본부는 교통

사고 5건·낙상사고 1건, 광주소방본부

는낙상사고3건을각각조치했다.

이날오전10시15분께영광의한도로

에선차량이눈길에미끄러지면서운전

자한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.

앞서 오전 4시23분께 화순 한 고가도

로에선 40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피

하려다도로시설물을들이받아다리를

다쳤다.

광주동·남·북구인도에서중심을잃

고쓰러진보행자3명도경상을입었다.

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산간 도로

인구례노고단도로 14㎞, 화순돗재 6.8

㎞,화순삭재 2.3㎞,진도두목재 3㎞등

은차량이동이통제된상태다.

전남지역53개항로80척중34개항로

43척의운항도중단됐고무등산과 내장

산등국립공원입산도제한되고있다.

강하고 많은 눈이 9일까지 내릴 것으

로예보됨에따라도로·여객선·입산통

제는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.

9일까지 광주·전남 예상 적설량은 5

-15㎝다.광주일부지역과전남북부를

중심으로 20㎝이상의폭설이내릴것으

로예보됐다.이기간광주·전남일부지역

엔5-15㎜안팎의비가내리는곳도있겠다.

8일정오이후부터광주·전남다수지역에

서시간당3-5㎝의눈이내릴것으로보여

대설특보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.

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“당분간

광주·전남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

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

더욱 낮아 춥겠다”며 “많은 눈으로 인

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에 유의해

야한다”고당부했다. /안재영기자

광주·전남최대 7.1㎝많은눈…낙상·교통사고속출

일부도로·여객선통제…내일까지20㎝이상 ‘눈폭탄’예보
신년인터뷰븣김영록전남지사 5면

븮참사치유븯전국서기부행렬 3면

장갑수와함께걷는길븣억불산 14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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